
[보도자료] 쿠팡·쿠팡이츠서비스,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앞장…전
국상인연합회와 상생협약
2025. 10. 2.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오른쪽)와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전통시장 상생협약을 기념하고 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실질적 지원�디지털 전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친환경 포장재·온라인 판매 컨설팅·밀키트 제작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 제공

2025. 10. 02 서울 –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CES)가 전국상인연합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강화와 지
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날(2일) 협약식은 수원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소에서 열렸으며, 디지털 역량 강화
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쿠팡과 CES는 배달앱, 물류, 마케팅 인프라를 활용해 시장 상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
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쿠팡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과 상인의 참여를
지원해 협력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친환경 포장재 지원 △온라인 판매 전략 컨설팅 △밀키트 제작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배달 포장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친환경 포장재 지원부터, 점포별 특성에 맞춘 전문가의 온라인 판매 전략 컨설팅, 대표 상품을 밀키트 형태로 개발해 새로
운 판로를 모색하는 상품화 지원까지, 상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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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왼쪽)와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전통시장 지원 친환경 포장재를 들고 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온라인 판매 경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
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전통시장과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
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시장의 고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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